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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광해광업공단 보유 해외광산에 대한 처리방침은 결정된

바 없음
(4.2일자 매일경제 「적폐에서 보배로… ‘해외광산’ 안판다」보도에

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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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 

□ 산업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15개 해외광산

중 일부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.

□ 암바토비·꼬브레파나마 두 광산을 보유하기로 사실상 방침을

세운 것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기사에서 언급된 특정 자산에 대한 처리

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

※ 문의: 양동우 광물자원팀장(044-203-5259) / 정석 사무관(044-203-5256)


